
친애하는 동의∙다산부 장병 여러분,

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?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늘 마

음이 쓰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합참의장이 다녀오도록 했습니다. 여러분의 노고

에 깊은 위로와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.

오늘은 우리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.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, 즐거운 시

간 보내기 바랍니다. 떡국도 먹고 함께 차례도 지내면서 전우애를 더욱 두텁게

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우리 동의∙다산 부 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

여러분은 구호와 진료, 재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. 지역 주민은 물

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.

여러분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민국 국군을 표합니다. 앞으로도 지휘

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에 큰 힘이 되어 줄 것

으로 믿습니다.

여러분의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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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흘린 땀이 바로 한민국의 힘이

됩니다. 그런 만큼 지금 여러분의 일 하나하나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

해 주기 바랍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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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장병 여러분,

우리 군을 표해서 멀리 아프리카 륙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

치하합니다. 오늘은 설인데, 워낙 낯선 곳이라 떡국이라도 먹을 수 있는지 모르

겠습니다.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.

우리 의료지원단이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

니다. 그동안 모두 5만여 명을 진료하는 등 헌신적인 의료지원으로 유엔을 비롯

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. 

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. 우리 군의

위상을 드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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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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